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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온 εR.과 중국 ζ.101 '11생'fE 규엄 잊 기치관의 용을 몽씨배 톨석8번 것이 

디 1992년 수교 01흥 힌 종굉계는 다잉힌 영역에서 눈부신 잉ε엉 01.’”다 이외 g 
께 힌 종 ξ빼는 대정과 길를이 앙생앙 영역과 기능성이 전보다 §기였디 앙국 간 규 

엉 잊 기치관의 용율온 그 용의 '1니01다 현재 한 중 ζ.10111는 민쭈외 인권 업치 억시 

해석 뭉잉 진띠 앓진 모월 률을 툴러씨고 규엄 및 기i관의 질률이 니티나고 있l 일 

부능 용률로 악회되고 잉디 W-'- 힌 용원깨의 지옥적이고 안정적인 빌ξ엄 위빼서는 
앙국 긴101 규엉 및 기치원 용를이 엉생히지 잉도‘ 시엔에 대t:l l ðt는 노력이 밍요'1<1 

주셰어 힌 중굉>l 규엄 용률 스g트 띠워 역시논쟁 한류 

이 논문의 옥적은 한국과 중국 간에 발생하는 규범 및 가치관의 충올 문제를 분석하 

는 것이다 1992년 국교 수립 이후 한 중판계는 -눈부신 발전·융 이루었다 예블 듬어， 정 

쩨교류용 보연， 2뼈년 양국 교역액은 1 ，683억 알려로， 이는 한 이(847억 달러)와 한 일 

(889억 달러)의 무역액융 합친 규모와 "1슷하다 ” 양국의 사회 인객 교류도 앙엘하여， 
2008년에는 방중 396반 영， 방한 11 7안 영 퉁 모두 513만 영이 상호 방문했고， 얘주 837연 

의 바앵기가양국을왕복했다 학생교류도얘우앙발하다 2009년재중{효中)한국유학생 

은 6만 7천 영으로 전체 재중 유학생의 l위(27%)툴 차지했고， 재한HfU) 중국 유학생도 6 

안 3천 명으로 전제 재한 유학생의 l위(70%)용 차지했다 

이 강은 한 중관계의 발전은 두 가지 흑연에서 연화을 불러왔다 첫째는 교류 주체의 

' 01 논운용 서용대아요 중국연구소 2α”년 액아더재단(MacArthur Foundation)의 지원에 의해 이루 

어졌다 

1) 장고료 2009연 한국의 얘충 수용용 867억 당러료， 이는 대미 수용 376억 당러와 얘일 수용 217 

억 당러융앙한 것보다 274억 당러나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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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이다 즉， 수교 초기에는 주로 정부와 기업이 양국관계를 주도했는데‘ 현재는 여기 

에 더해 개인과 다양한 사회조직이 중요한 주체로 퉁장했다 둘째는 교류 영역과 내용의 

확대이다 즉， 초기에는 주로 경제영역(무역 투자)과 북한문제가 중싱이었는데， 현재는 

갱치 외교，정제 흉상，군사 안보，사회 문화풍전분야에 걸쳐 활발한교류가이루어 

지고 있다 한 마디로， 한 중관계는 다양한 영역어 서 다양한 주제 간의 중총적이고 복합 

적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 같은 양국관계의 발전은 다른 국가 간의 교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매우빠른것이다” 

그런데 한 중관계의 급속한 발전은 동시에 부정적 요소도 중가시켰다 다시 말해， 한 

중 간에 강풍과 충돌이 발생활 영역과 가능성이 전보다 훨샌 커졌고， 이에 따라 양국관계 

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어려운 관계로 연화할 가능성이 매우 농아졌다는 것이다 따 

라서 현 시점에서 지난 시기의 양국관계에서 현안으로 풍장한 주요 문쩨툴 세밀히 파악하 

고， 이런 운제들이 예기지 않은 갈둥과 충을올 야기함으로써 한 중관계의 알션을 가로막 

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 규범 및 가치관의 충올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틀어， 2(애4년과 

2에6년 역사문제 즉， 중국의 동북공정(없tIl~) 추진과 고구려사 왜곡으로 한 중은 예 

기치 옷한 심각한 대립과 갈둥을 겪었다 많은 한 중 학자들은 이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1 992년 수교 이후 10여 년 홍안 쌓았던 양국 간의 신뢰와 우호관계가 크게 송상되었다고 

명가힌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양국 신세대 간에 각종 -문회번쟁”이 전개되고， 이 

에 따라 상호 "1호강도가 중가하고 있다 이련 각종 사례는 한 중 간 규범 및 가치관의 충 

돌 운제블 연구하는 것이 애우중요하끄 시급하다는사실올 보여춘다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사항을 분석할 것이다 언저， 한 충 간에 규벙 잊 가지관의 충 

올 가능성이 중가하는 애정에 대해 살여올 것이다 또한， 한 중 간에 규엄 및 가치관의 충 

몰이 발생하는 영역과 내용윷 분석할 것이다 여기서는 정치 외교， 사회 문화， 정제 흉 

상 분야로 나누어서 현재 양국 간에 갈둥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거나 향후 발생활 가능성 

이 높은 사안을 가려내고 그것의 주요 내용과 특정올 살며용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 

에 대한 한국의 바람직한 대용 방안을 검토힐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을 흥해 이 논운은 현재 

한 중 간에는 민주와 인권， 엉치(rule of law), 역사해석， 문화충올， 발전모델 동올 둘러싸 

고 규범 및 가치관의 갈둥이 나타나고， 일부는 충을호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올 주장할 것 

2) 최근의 한 충판계는 김태호(2009); 이용용(2008); 김재정(2006); Chun밍2007， 2009)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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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향후 한 중관계의 지속쩍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 간 규엄 및 가 

지관의 -차이-가 -갈퉁-과 ‘충을-로 악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일요합융 

주장항것이다 

본칙적인분석에앞서두가지사t싼” 대한논의가멸요하다 첫째는국제정치학에서말 

하는 규엉(nonn)의 정의와 의의에 대한 검토이다 일반적으로 규범은 국가 간의 관겨 에 

서 “권리와 의우의 관점에서 규정된 행위 표준’을 가리킨대Krasner 1983, 2).1) 이런 규엄 

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직정적으로 륙정 행위의 표춘을 제공하는 실재적 

(subslantive) 규멍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들이 어떻게 정책결정 기제를 설계 및 이용할 것 

인가에 대한 지칭을 제공하는 절차적(prcκedural) 규엄이다(Finlayson a찌 Zachcr 1981, 

276) 이처렁 규엉은 국제사회에서 실재적 측연에서나 절차적 측연에서 국가행위의 권리 

와 의무를 규쩡하기 때문에 원칙과 함쩨 국제제제(regime)의 기초를 제공한다고 명가왼 

다 

한연 규영은 국제사회에서 국가행위에 대한 기대를 *생생하고 국가의 일탈올 판단하는 

기쥔표준)을 제공한다 이률 위해서는 규엉이 국제기구 응을 흥해 제도화되어 국제사회 

의 습관이 되어야 하고， 그 결과로서 정홍성(1탬itimacy)올 획득해야 한다 습판화와 정흉 

성 획득을 흥해 규엉은 비록 엉률이 되거나 강제로 집행되지 않아도 국가행위를 규정송}는 

데 일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규벙은 국가 간의 갈등 해소에 도웅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무엇이 규범인가에 대해 각국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연， 규엄은 국 

가 간의 갈풍 해소에 도웅을 주기는커녕 오해와 갈풍율 일으키는 운쟁 요인이 됨 수 있다 

(Goldstein 2002, 326-32끼 이는 한 중 간에도 적용된다 

울째는 한 중 간에 규엉 및 가지관의 충돌이 발생하는 충위， 영역， 시간에 대한 검토이 

다 충동의 충위(leveJ}는 국가적(state)‘ 지역적(regional ) ， 세계적(globa l)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한 중 간 규엉 및 가치관 충툴은 충위에 따라 다른 성격올 띤다 예를 틀어， 국가적 

차원에서는 양국 간 충올이 직정적인 반연，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는 충돌이 간정적이 

다 또한， 충돌의 영역(realms:똥 용장적인 구분에 따라， 정치 외교， 경제 몽상， 군사 안 

보，사회 문화로냐눌수있다 

그밖에시간요소도고려해야한다 언저，현재한 중간에는각국의정치이념과정치제 

J) 허웰(Hurre1l 2002 ， 143}은 규벙율 -선택상영애서 정자객이고 설재적으로 행동융 규정@는 규칙， 

요준‘ 원칙 둥의 유정적 언영ωescnplwc slatemιnlS)"으호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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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맞는 고유한 규엄 및 가치관이 존재한다 과거에도 양국 간에는 이들 규엄 및 가치관 

율 둘러싼 일정한 강퉁이 존재했고， 향후 잘풍의 확대 가놓성은 중가할 것이다 여기에는 

인주 인권 엉치，가치외교(value 이plomacy)，역사해석퉁이속한다 또한，미래에국가적 

및 지역적 차원에서 양국 간에 규엉 충돌이 발생힐 영역도 있다 동아시아 공통체 형성， 새 

로운국제 정제규범 행성，문화충을퉁이 그것이다 

아지악으로 이 글은 시흰염꿇) 성격의 논문입올 밝혀둔다 앞에서 말했듯이， 한 중관 

계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양국 간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 

다 그 중에서도 향후 양국관계의 발전에 중요한 걸링롤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규명 

및 가치관의 충툴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동안 한 중 간의 외교관계나 경제관져 에 대한 

연구는 매우 않았는데 비해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는 껑이다 이 논문은 이련 연구 

공백올 에우기 위한 초보적 작업이다 향후 이에 대한 종 더 재제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할것이다 

1. 한 중간규범및가치관의충돌가능성증가배정 

한 중간에규벙및가치관을둘러싼갈풍과충흘이중가하는직접적인배정은앞에서 

살여본 한 충관계의 발전이다 다시 말해， 양국관계의 주제가 다원화되고 교류 영역이 확 

대되연서 규영 및 가치관의 충올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객관적인 

추세 말고도 다음과 같은 구제적인 양국의 국내 상황 연화와 새로운 외교정책의 추진으로 

이런 가능성은중가하고 있다 

언저， 중국은 급속한 정제성장과 군사력 중강에 힘입어 지역 강대국에서 세제 강대국 

으로 발전하고 있고， 이는 향후에도 지속휠 것이다{Australia Govemmenl 2009;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rategic Studies 2α)9; Keidel 2008) 이런 급속한 부상에 따라중국의 자 

기 인식이 연화하고 있다 즉，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개발도싱싹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로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 함께 국져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융 행사하는 강대국 

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존중 받기툴 원한다 2009년 ‘ G.20" 회의와 코펜하겐 

(Copenhagen) 기후회의 풍에서 중국이 보여준 모습을 흥해 이률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인 

식 연화는 정치 지도자뿐안 아니라 일반국인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사회주의 애국주의끼 운옹의 결과 중국인의 민촉 자부십과 자아의식은 전보다 더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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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런 인식 변화로 인해， 중국은 자국의 민주， 인권， 소수민족 운쩨에 대해 이국 동 

서방 선진국이 비판하는 것윷 더 이상수용하지 않겠다는 장정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부상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은 한연으로는 경제적 부흥의 기회로 환영하지 

만 다른 한연으로는 자국 및 지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중 수 있는 위협으로 우려하고 

있다 군사투명성 부족， 주변국가와의 영토 영해 문제， 중국 대만관계의 유동성 둥이 이 

런 우려를 증폭시커는 주요 요소틀이다 ~국도 예외는 아니다 즉， 한국 내에서도 중국의 

부상과 함께 중화질서의 재현을 우려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중가하고 있다(박흥서 2008; 

이희욱 2이19) 이처럽 중국의 자기인식 변화와 한국의 대 중국 우려 중가로 인해 이전 같았 

으연 제기되지도 않았을 사안， 또는 제기되었어도 죠용히 해결되었을 사안이 표연화되고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젓이 한 중 간 규벙 및 가치관의 충올 가능성을 높이는 하 

나의배정이다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과 한국의 국제지위 추구는 한 중 간 규엉 및 가치관의 충플 가 

능성올 농이는 또 다릉 배경이다 중국은 경제혁과 군사혁 중강에 힘입어 세계 강대국으 

로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진정한 세계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력과 군사핵뿐만 아 

니라 소프트 파워(50ft power)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중국은 후진타오(1IlI.\l ill) 시대에 들 

어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즉， 중국은 서구이녕 및 가지와는 다른 .중국 이영‘과 ‘가치­

를 제시하고， 이를 흥해 국제사회의 지도국가로 인정받기를 원한다{Kurlantzick 2007; Li 

2009; CSIS 2009; Wh ilney and Shambaugh 2009; Lum and Morrîson 2008; Huntcr 2009; 

Li 2008; Lu and Wang 2008; Wuthnow 2(08) 중국의 소프트따워전략에는-중국모델-또 

는 ‘베이정 컨샌서스~(conscnsus)의 선전명화발전"(fo'l'항層)이나 ‘조화세계"n휩암반 

W-) 같은 정교한 외교이녕의 개발과 추진， 중화문명의 확산 퉁이 포함된다(조영남 2009, 

175"217) 

한연 한국은 정제발전과 민주화를 흥해 아시아의 ‘중견국가.~(middle power)로 성장했 

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도 아시아 및 세계에서 자국의 지위를 제고하고 이들 풍해 국익올 

극대화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들어 아시아공통제 건설을 위한 다양 

한 의제를 제시하고 이를 확산시키려고 노력한 것은 대표적인 사혜이다 노무현 정부와 이 

명박 정부 들어 호F국의 노력은 소프트 파워 외교를 흥해 강화되었다 여기에는 아시아 지 

역올 대상으로 정셰성장과 정치 민주화플 통시에 달성한 “한국식 발전모텔”의 확산， 동양 

문화와서양문획을절합시킨한원양ilD의전파퉁이포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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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쳐럽 한국과 중국 모두 각R의 국력에 맞는 국제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소프트 

파워 전꽉융 전개함에 따라， 양국 간에는 규범 및 가치관의 경쟁이 전보다 중가되었다 만 

약 한 중 양국이 이를 잘 관리하지 못한다연， 이 같은 규엄 및 가치관의 경쟁은 갈등과 충 

돌로 악회냉 수 있고， 이는 다시 양국관계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I. 정치 외교 영역에서의 규범 몇 가치관의 충툴 

정치 외교영역은한 중간에규엉및가치관의자이가가장분영하게존재하고또한 

그 차이가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이치는 가장 본질적인 분야이다 이는 양국 모두에 이미 

정치적 규벙 및 가치 관이 형성되어 있고， 향후 단기간 내에 이것이 바뀔 가능성이 객기 때 

문이마 단적으로 중국이 1 0년 내에 현행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바쩔 가능성은농지 않 

고， 이에 비혜 ~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공고화되어 양국간 정치이엽과 정치체제의 차이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또한 이 영역은 한 중이 국가적 차원에서 일대일로 대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엄 충올은 직정적 성격융 띨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는 양국관계에 커다란 

문제흘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댁 간의 규엉 ‘차이’가 규벙 i갈등1 및 ‘충올i로 악화되 

지 않도혹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민주주의와 인권， 엉지가 포함된다 

1 민주주의와인켠 

한 중 간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분영한규범 및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 

은 대만(흥빼)과 함께 1980년대 ‘제3의 민주화 울결’을 타고 권위주의어 서 민주주의로 발 

전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보연척 가치로 뿌리 

내혔다 예를 플어， 아시아인들의 민주주의 의식에 대한 한 조사에 의하연‘ 한국 국민들은 

아시아의 다른 어떤 국민들보다 민주주의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Park and Shìn 200에 

인권도 마찬가지로 보연적 가치로 수용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권이 주권에 우선한 

다는신녕도보인다 

이에 비해， 중국은 공산당 일당져1 하의 권위주의 정치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향후 단기 

간 내에 이것이 바뀔 가능성은 농지 않다 우선， 중국은 소위 ‘충국 흑색의 민주주의n흩 추 

구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와 권위주의의 혼합울호서， 정치학에서 말<f.는 선거 민주주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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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민주주의와 다른 것이다(조영냥 2α)9‘ 55-98) 또한， 인권과 관련하여 중국은 일종의 

-특수성론i올 주장하연서 인권의 보연생을 부정한다 우선， 충국에 따르연， 인권은 주권에 

우선할 수 없다{주권 우선롱) 또한， 인권에는 시민 정치적 권리와 사회 경제적 권리가 

있는데 후자가 더 중요하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생존이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발전 

이 띨요하며， 이런 면에서 생존권과 발전권이 다른 권리에 우선한다{생존권 우선론) 마지 

막으로， 안권의 내용과 중요성은 개별 국가의 역사 사회적 배경에 의혜 경갱된다(인권 상 

대론X조영남 2006， 301) 이런중국의 입장은한국의 인권 개녕과는분영한차이가있다 

이와관련하여한 중 ζ에국가적차원어서 규엉충돌이발생할수있는영역으로는언 

저， 재중 탈북자 문제가 있다(Chung 2009) 한국 정부는 1 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재중 탈 

북자를 -난민~(refugee)으로 간주한다 이런 입장에서 한국 정부는 탈북자의 인권 보호을 

위해 중국이 이등에게 t댁 또는 제3국으로의 양영융 허용힐 것올 요구하고 있다 다안 

북 중관제의 민감성을 고려해서 호댁 갱부는 ‘조용한 외교셔를 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고노력했고，실계로상당수의탈북자를한국에잉국시키는성과를거두었다 

이에 비해 중국은 당북자를 단순한 -블엉 웰경재@뼈흉， illegal esca야e)‘로 간주한다 

또한 중국은 당북자를 북 중 간의 문제로 인식하여 이들올 제포항 경우 북 중 페밀협 

약”에 따랴 북한에 인도해 왔다 그밖에， 한국 정부의 탈북자 지원 및 망명 요챙을 중국의 

주권침해 행위로 간주한다 2005년 l월 한나라당 의원들이 에이징(北京)의 한 호텔에서 탈 

북자 관련 기자회견올 개최할 때 중국 경찰이 툴리력을 동원해 봉쇄한 사건이나， 2004년 

12쩡 왈육자 반송반대 운동올 얼。!언 한 국회의원에게 중국대사관이 전화툴 컬어 중단힐 

것올 요구한 사건 동은 이을 잘 보여준다(조영납 2이16， 26 1 ) 다만 중국도 한국 정부의 요 

구와국제사회의압력으로실제로는‘조용한외교i률흥해이문제를처리하고있다 

이처럼 탈북자 문제릉 놓고 한 중 간에는 아직 운영한 규엄이 없고， 단기간 내에 이런 

규범이 형성될 가능성도 농지 않다 인권에 대한 주권 우선론 풍 중국의 잉장이 영게 바뀌 

지 않올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인권관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북 중판계의 특수생 

으로 인해 중국 쟁부가 한국의 요구대호 탈북자 문제를 처리할 가능성이 농지 않기 때문 

이다 이런 상￥”서 북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대규모 탈북자가 발생하고， 한국 내어 서 

인권 종교단체들이이운제를공론화한다연"tf"t정부도이를‘조용한외교.릉흥해서안 

해결할 수는 없율 것이다 따라서 탈북자 처리와 관련하여 한 중 간 규엉을 형성하는 문 

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다음으로， 티베트(西짧의 갱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초갱 등 한국 내 민간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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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중국의 간성 운져 가 있다 한국은 민간단져 가 주도하는 당라이 라아 초갱은 i종교 자 

유i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민간단제의 중국 관련 활동에 대혜 정부가 용제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안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중국의 강력한 항의와 압력으로 

민간단체의 달라이 라마 초청을 허용하지 않았다 반연 중국은 티베트와 신장(新힘) 위구 

르의 소수민촉 문제를 영토 및 주권문제로 인식하고‘ 달라이 라마 초챙도 영토 및 주권 칭 

해 행위로 간주한다 다시 알해， 중국은 이 문제를 단순한 인권 및 총교 문제로 보지 않는 

다 이는파룬궁(i~월功)문제에대해서도마찬가지이다 이런인식에근거하여，중국은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쟁부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해왔다(조영냥 2어)6， 26 1 ) 이는 최근 들 

어 달라이 라마플 초챙한 독일이나 미국에 대해 중국이 강력히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 

다 

탈북자문제처럼 이 문제를 툴러싼 한 중 간의 규명 차이도 단기간 내에 해소외지 않올 

것이다 이런 상횡에서 만약 한국의 민간단체가 달라이 라마 초청이나 파룬궁 지원올 지속 

적으로 시도하고 한국 정부에 압혁을 가한다연 한국 정부는 난처한 입장에 처할 것이다 

만약한국정부가이를허용한다연한 충ζ에는커다란갈퉁이알생할가능성이있다 

세언째로，한 미동맹과한 미 일협력강화문제가있다 2어8 년 2월출범한이영박 

정부는 한 미용맹올 가치통맹， 신뢰통맹， 명화구축동앵으로 구성되는 ‘포팔적 협력동앵” 

으로 규정하고 한 미퉁앵 강화용 추진해왔다(챙와대 2009; 김성한 2008a) 이는 한연으 

로는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 시기에 “약화된‘ 한 미동맹을 복원하기 위한 것이지안， 다흔 

한연에서는 ~극의 농아진 위상에 맞추어 한 미용맹의 성격올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한 미동맹강화와함께이명박정부는민주 인권 법치 시장퉁 ι보연가치. 

에입각한한 미 일협력의강화가능성에대해서도진지하게고민했다(Kim 2(08) 

그런데 안약 한국이 향후에 한 미용맹과 한 일협력을 보연가지에 입각한 한 미 일 

삼각협핵처제로발전시킬경우，한국은외교이념을둘러싸고중국과충툴할가능성이높 

다 중국은 이런 시도를 군사적 이념적 차원에서 한국이 미 일과 함께 중국올 포위하려 

고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부시정부는 i가치외교끼를 전 서 계에 걸쳐 실 

시하고 한국도 이에 상여할 것을 요구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충국이 그 주요 대상국의 

하냐임은 말할 멸요도 없다 

향후 중국의 부상이 지속되끄 이에 대한 주변국가의 위기의식이 더욱 고죠된다연， 가지 

외교는 한 미 일의 대(회) 중국갱책으로 언제든지 둥장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한국 정 

부가 이툴 추진한다연 한 중 간에는 갈동이 발생활 것이다 영시적인 가치외교 추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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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더라도 다른 요인으로 한 이 일 공조가 강화되고， 중국이 이융 자국에 대한 견제정 

책으로 간주할 경우에도 한 중 간에는 유사한 갈퉁이 나타날 수 있다 예플 들어， 20 1 0 

년 3월 서해에서 북한 장수쟁이 한국 군함올 엉올시킨 사건올 두고 한 이 일의 대북{힘 

北) 공조가 형성되고， 중국의 대북제재 웅장올 촉구하는 외교적 공세가 강화되었다 중국 

은이련한 미 일공조플대북용쇄정책으로간주할훈만아니라미국주도의대중국견 

제정책으로 간주하고， 이플 애우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중국이 한국의 대북 협력 요구 

를거갤한배정에는묵한에대한고려뿐만아니라중국의이런딴단이작용했마 그결과 

한 중 간에는 대북문제를 툴러싸고 정부 및 민간차원 모두에서 상호 불신과 불만이 중가 

했다 

다음으료， 한 중 간에 지역객 차원어 서 규엄 및 가치관의 충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 

는 문제로는 동아시아 지역용합 또는 지역공동체 건설이 있다 한마디로， 현재 및 향후 

에 한 중 일이 동아시아 공동제 구상을 적극 추진한다연 한 중 간에 이 문제률 둘러 

싼 갈둥과 대립이 발생한 가놓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향후 한 중 일과 동남아국가연합 

(ASEAN) 간의 경제홍합이 진전되연서 동아시아 공통제 건설에 대한 논의와 추진이 가속 

화필 것이다 여기서 어떤 국가가 주도권올 장는가에 따라 향후 동아시아 공동제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는 새룡게 재연되는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규엄을 형성하는 작업으 

로 관련 국가을에게 중요한 의이를 가진다 

현재 동아시아 공웅제 건설을 둘러싸고 이 중 일 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선， 미국은기온객으로중국주도의 동아시아꽁풍제 형성율저지함으호써 샤한적 이익 

(vital in terest)을 수호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과의 협력 및 정쟁 

관계의 유지， 일본 호주 퉁 역내 민주주의 국가와의 협력강화， 아서 안(ASEAN) 내 우호 

세력의 지원， 아시아 태명양 다자주의 및 지역주의 형성에의 참여 퉁을 추진해왔다(김성 

한 2008b， 2어&) 

이와 비슷하게， 일본도 중국의 부상올 저지 또는 관리하기 위해 동아시아 공풍제 구상 

올 제기하고 추진해왔다 일본은 기웅적 접근을 강조하고 동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 태 

명양 지역(예룹 들어， 이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을 포팔하는 개방적 아시아주의를 강죠 

한다 또한， 일본은 보면가치의 추구를 기반으로 일본 호주의 민주풍앵 형성과 ‘자유와 

번영의 호(때r 정책을 추진했다 그밖에도 일본은 자국의 통아시아구상을 이국의 구상과 

최대한 정합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대손열 뼈8) 특히 2009년 8월에 출엄한 민주당 정 

부는 아시아종시 방침올 천영하연서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에 더욱 강한 의지를 보였다 



176 효R정치연구 쩨19집 저Q호(20띠) 

이에 비해， 충국은 주로 이 일동앵 강화에 대한 대용 차원에서 동아시아 공동제 구상을 

쩨기하고 추진해왔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상호신뢰， 상호이익， 명둥， 협력 퉁 신안보관(新 

安全R써l 입각한 동아시아 안보공통제와， 가능주의에 입각한 통아시아 경제공통체 건설 

올주장한다 또한충국은이런구상의실현을위해아세또i-+한 중 일(APT)，아세안 중 

국 자유무역협갱(πA) 제철 퉁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상하이협혁기귀SCQ)도 중국의 지 

역 구상융 보여주는 또 다른 사예이대챙냥 2009, 219-274; 서갱정 원통욱 2009; 한석 

희 강택구 2009) 

한국도 김대중 갱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독자적인 동아시아 구상을 제기했다 김대 

중 정부의 -동아시아 정상회의i 및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제i 구상과， 노무현 갱부의 ‘명화 

와 언영의 통북아 구4γ은 이을 잘 보여준다(마상윤 2007; 동북아시아대위원회 2006; 박 

영립 2006) 이후 이영박 정부는 2009년 3월 “신아시아 구상”을 발됐지안 여기에는 구 

체적인 동아시아 공동셰 구상이 없고，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풍 일부 갱책만이 있올 뿐이 

다 그러나 동아시아 역내 정제흉합이 가속화되고 중 일의 웅직임이 빨라지연 한국도 종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방칭을 계시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0 '1\ 들어 이영박 정부가 

그 통안 연구단계에 머물러 었던 한 중 FTA 제철 문제를 협상단계로 발전시키고， 통시에 

한 중 일 상국간의 FTA 제절올 위한 관산학(흩않짱)합동연구률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 

은이런추세를보여준다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은 단기간 내에 달성되지 않올 것이다 유럽 국가틀과 비교 

했을 때 동아시아 국가 간의 이질성 즉， 쟁치제제의 차이，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 종교 문 

화 인종의 차이 풍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동아시아 공동제 

건설은 역내 국가의 일요성과 노력에 의해 가시적인 성과흘 보일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 

역내 국가 간의 우역 및 투자의 급격한 중가는 지역용합을 촉진'1-는 강력한 추동력이 띨 

것이다 이때 한국은 정쟁 중인 미 일 구상과 중국 구상 중에 하나을 선택하도록 강요받 

올 가능생이 크다 만약 한국이 미 일 구상에 동장할 경우 중국과는 질둥이 발생활 것이 

다 이런 가능성은 2006년 동아시아 갱상회의(당잉 Asia Summit)의 성립 과정에서 이미 확 

인되었다 

아지막으로， 한 중 간에 세계적 차원에서 규벙 충을이 일어날 가놓성을 살며보자 한 

마디로， 한 중 간 국력 및 국제지위의 비대칭생(asymmetry X중국의 우월한 지위)으로 인 

해 한 중이 세져1척 차원에서 규엄 및 가치관의 충올올 일으컬 가능성은 낮다 우선， 과거 

에한국이중국에 민주주의와인권문지를 제기한척이 없다 단적으로， 1989년엔안언(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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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꺼)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국과 유럽 국기들이 중국 정부틀 비난한 것과는 대조찍으로 

한국 정부는 청욱을 지켰다 2008년 3월 티에트 소요 사건이 엘생했율 때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잊 향후에도 유엔(UN) 퉁 국제기구에서 한국이 중국올 대상으로 이 문제률 직정 거 

론하기는영지않을것이다 

2 업치규엄 

민주주의가 효F극 사회에 확립되면서 볍지 규엉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앞에서 살여본 

아시아인들의 민주주의 의식 조사에 의하연， 한국 국민들은 다른 어떤 국민들보다 엉치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Park and Shin 2008) 한연 중국도 1997 년 공산당 제 15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의법치국-(싸法治탱 법에 의한 똥치)을 국가 용지방침으로 확정한 이후 중 

앙파 지방에서 이을 추진혜왔다 특히 경제가 발전한 연해지역에서는 법치가 적극 추진되 

고， 입엉 과정의 확립과 입법 산출 중가 풍 특정 영역에서는 상당한 성과즐 거두었다(않% 

年 강i01l71200 1 ; jt처市依it行fX'fñtJi멜小생JlI公솥 2006; 훌 형j~ 2004; f'맹.f~hI2000) 그 

러나 법에 근거한 권력용제와 국민권리의 보호， 철저한 영률 집행 동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 

볍지와 관련하여 규엉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첫 번째 영역은 효L국기업(주로 중소기업) 

의 중국 직접투지{FDI)이다 구체척으로 2ω7년 말과 2어8년 초에 재중 한국기업의 무단 

철수 문제가 양국 간 현안으로 풍장했다 여기서 우단철수는， 한국기업이 예업올 항 때 중 

국의 엉과 제도가 규정한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객으로 예엉윷 추진한 후에 볼래 도 

주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런 우단쩔수는 채무 미연제와 노동자 잉금 제울 운제를 야기 

함으로써 중국 정부와 사회의 우려를 낳는다 예를 들어， 산둥성(山핑省) 칭다오시(f.l ~b 

iIî)의 경우， 2αm년부터 2C애8년까지 206개 한국기업의 무단철수가 발생했다 전제적으로 

보연 총 2만 2천여 개의 재중 한국기업 중 우단철수 문제가 발생한 기엽은 1% 이만으로， 

이 문제는 그 자제만 보았올 때에는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와 언론 

이 재외국민과 기엉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 문제을 심각하게 제기함으로써 한 중 간의 

쟁점으로부각되었다 

우단설수와 관련하여 한국기업은 주로 중국 내 외자기업 청산절차의 미비와 세금 임 

금 보험료의 소급 추정 등올 뼈심 운제로 제기했다(선정련 2008). 이에 비해 중국 쟁부는 

한국기업의 무단철수릅 국내법을 무시한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한국 정부에 관련자 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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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요구했다 동시에 ~각기엉 잊 갱부가 여롱 조성올 용혜 중국의 경제정책애 부당하게 

앙력융 행사하고 있다고 간주혔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애 대한 한국 언혼의 집중 보도 

와~국 갱부의 조사단 따견을 흉쾌하게 생각했다 

현재 중국은 한국 대외투자의 제 1 -2위 대상국이고， 이런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휠 젓이 

다 따라서한 중간에는이분제용어떻게처리할것인가에대한분명한규명확립이멸 

요하다 이 문째는 기본적으효 중국이 정재정책과 엽지정책융 좀 더 용개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항으로써 해절될 수 있올 것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중국에 후자하는 ~댁기엉의 인식 

전환과 중국 엉흉을 잘 숙지하고 이용 갱저하재 준수하려는 자세가 씬요하다 비록 중국 

의 엉용과 한국의 엉률이 다르지안， 충국에 루자한 이상 중국 법흩융 춘수하는 것이 타당 

하기때문이다 

다용으로， 재중(在φ) 한인 및 재앤:(EI:!;) 중국인의 초국가적(transnational) 이주와 엉죄 

문제가 있다 한 중 간에 민간교류가 함얄해지연서 양국에 제류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급 

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중 한인은 2뼈년 말 66안 영， 재한 충국인은 56만 영(중국통포 

는 38만 명)으로 추갱왼다 그런얘 한국 내 외국인 제류자가 중7f(2009년 말 117만 영)하 

연서 외국인 엉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외국인 범죄의 껄반 이상이 중국인 

에 의한 것이다 재중 한인사회애서도 한국인에 의한 엉켜가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 

밖에도 양국에 체류융}는 양국 국인의 사고도 계속 방생하고 있다 2006년 정기도 。1천 창 

고 화재사건에서 충국인이 희생된 것은 대표적인 사혜이다 

현재 한 중 간 인적 교류는 급충하는 반연， 양국에 쩨류하는 자국민의 사건 및 사고를 

쳐리하는 갱부 차원과 인간 차원의 규엉은 쩨대로 확립되지 않았다 이런 상힘애서 안약 

양국이 이 문째를 제대로 처리하지 뭇한다연 샤소한 문제가 양국 간의 심각한 외쿄 갈퉁 

으로 비화된 가능성이 았다 2009년 알과 20 1 0년 초 중국 갱부가 영국 국객 및 일본 국척의 

마약사범를에 대해 영 일 정부의 강쩍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샤형 집행융 강앵항으로써 

이듭 국가 간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악화원 사혜는 이릉 잘 보여준다 따라서 한 중은 협 

의용 용해 뭘요한 초약f을 조속히 체절하고 01툴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엉당 정비를 서툴 

러야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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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회 문화 영역에서의 규범 및 가치관 충툴 

최근 들어 사회 문화 영역에서 규범 및 가치관의 대립과 충돌이 중가하연서 이 문제가 

한 중 간에 새로운 현안으로 둥장했다 예를 들어， 단오셰(해午행)， 인쇄술， 신회{î$話L 

혼전의(i.天iN) 풍을둘러싼각종·원죠논쟁"01 양국인터넷 매제를흥해확대되연서 젊은 

세대 간의 강둥으로 비화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양국 상호에 대한 비호감도(非好$않) 

가 증가하는 추세에 었다(Chung 2007, 99; 2009, 216) 

더 큰 문제는 한 중 양국의 국내 상황을 놓고 올 때 이런 추세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렵다는점이다 최근틀어중국의급속한부상올배경으로한국내에는-중회주의"(中훨 

主짤)의 재동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내에서도 애국주의를 넘어선 국 

수주의가 강화되는 앙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9년 하반기 중국에서 베스트셀러가 왼 r중 

국은 불쾌하다i'뼈不a뱃)는 대표적인 에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는 새로운 역사 규엉 

의 형성과 문화충돌 방지가 포함왼다 

1 역사인식 

2이9년과 2006년에 중국 학계의 웅북공정과 고구려사 왜곡， 그리고 중국 정부의 부적 

쩡한대웅으로역사문제는한 중간의중요한 외교현안으로부상혔다 이문제가융거지 

자 중국 정부는 통욱공정을 -순수한 학슐 프로젝트‘랴고 강조하며， 이 문제가 양국 ζ에 

외교쟁점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댁 정부의 고구려사 왜곡 항의에 

대해 중국 정부는 한연으로는 이에 대해 일부 혜영하연서도 다른 한연으로는 기존 방정과 

내용융고수δ변이중적인태도를보였다 

한국 내에서는 풍북공쟁에 대해 두 가지 다흔 혜석이 존재한다 첫째는， 풍복공쟁을 중 

국의 ‘문화적 앵창주의i로 보고， 북한 유사시 대웅융 위한 사전 포석 즉， 북한의 영토 점령 

윷역사적으로정당화하려는갱치잭목적융갖고이를추진하고있다고보는견해이다 이 

견혜는 동북공정을 역사해석에서의 중화주의 부활로 간주한다{이장원 흉우택 2008) 둘 

째는， 동륙공정을 중국 내부 문제의 해결 즉， 역사재해석을 룡한 소수민족의 용합 달성을 

위한 시도로 간주하고， 주연국가에 대한 주의 부족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견 

해이대이희옥 2008) 중국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통북공정은 한국인이 중국과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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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으로 재인식하게 안든 절정적 계기가 되었다 

한 중 역사해석 문제는 현재 일시 용합되었지만 향후 언제든지 다시 쩨기되어 양국 간 

의 갈등과 대링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중국이 역사 재해석과 교육을 용한 소수민족 

과 한족 간의 홍함， 더 나아가서 전체 사회의 용합을 높이려는 시도를 지속할 것이기 때운 

이다 또한， 일온의 역사왜곡과 맞울리연서 이 문제는 한 중 일 간의 역사논쟁으로 비화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될 정우 역사논쟁은 한 중 일의 관계발전에 악영향올 미 

칭 것이다 현재 이 문제를 혜경하기 위해 한 중 일 공통교과서 제작 풍 일부 노력이 진 

행되고 있지만， 한 중 일 국내 상황 즉， 각택에서의 민족주의 고양， 중국 부상에 대한 한 

국과 일본 국민의 우려 증가， 킥국 언론의 선쟁적 보도와 일부 정치가플의 안용 둥으로 인 

해 이 운제가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2 중화문명과 한림행임) 

충화문명의 외교적 황용은 중국 소프트 파워 전략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중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자학원I!L子땅院， Confucius I n sl i’ ute)의 설립과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대규모로 추진하는 것은 이플 잘 보여준다 예를 들어， 공자학원은 2004년 

11 월 서올에 최초로 성립된 이후 2009년 10월까지 87개 국가 및 지역에 모두 5237H가 설립 

되었다 이 흉계에는 초 중 끄퉁학교에 셜럽완 공자학당I!L子얹윷 공자학원의 다른 형 

태) 약 230개가 포함되었다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가 125년간 1 ， 100개， 영국의 브리 

티<1 카운슬이 “년간 223개，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가 %년간 1427H 설립된 것과 비교 

힐때이는큰성공이다 

또한 중국 내에는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대충화 유가문화권‘(大中뼈양*文ftlm) 형 

성윷 주장δF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국이 한류 확산 지역올 대상으로 ‘한국 운 

화권’의 형생올 주장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주장이다(빼얻업 윗仁않 2008; 후웰 2005; 

않않ißi 2(06) 이러한 노력은 중국이 중회운영의 부흥과 확산을 기반으로 아시아 지역올 

대상으로 자국에 유리한 ’문화표준"(.ω \tural s띠d ... d)올 형성하려는 시도로 툴 수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노력은 한류의 확산과 중국의 대웅 즉항(tii)한류”을 홍혜서도 장 

나타난다 1997년 ‘사랑이 뭐길래·와 1 999년 ‘별은 내가승에‘와 같은 한국 드랴마와， 

2000년 H.O.T 중국 콘서트 둥 한국 대중음악이 중국에 확산되연서 한국문화의 대중적 유 

챙인 한류가 형성되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문화산업의 진흥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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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만 아니라한국적 문화g준”을 아시아 지역에 확산시킴으로써 한국의 외교정책율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한류 확산올 적극 후원했다〈이근 2007; Lee 

2에9). 

한류에 대한 충국의 대옹은 시간이 가연서 연화했다 초기에는 한류를 수용하고 이를 

상엽적으로 이용하는 분위기에서 점차 이에 대항하려는 움직임으로 변화한 것이다 한류 

에 대항하는 융직임도 처음에는 자국 문화산업의 보호와 육성 차원에서 시작하여 점차로 

-중국적 가지-와문화보호로확대 발전했다 。l런 융직임은 2005년 강릉 단오제의 유네스 

묘(UNESCO) 세계 문화유산퉁재 후중국 갱부와 민간 차원 모두에서 중국문화톨 수호해 

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연서 강화되었다 그 결과 중국은 2007년 단요절(협午節)을 엄 

청 공휴일로 지정한 이후， 2009년 5월에는 후에이성(빼t쉽) 대표단을중심으로 유네스묘 

에 단요절을 세계문화유산으로 풍재해중 것옳 공식 신청했다 

중국이 중화운영의 부흥과 확산올 도모하는 것과， 한국이 한류의 확산을 추진하는 것 

은 모두 자국에 유리한 아시아문화표준을 설정하기 위한 정쟁으로 용 수 있다 향후 중국 

의 부상이 가속화되고， 한국의 국제지위 추구가 이어지연서 이런 경쟁은 더욱 치영하게 전 

개윌 것이다 따라서 한 중 양국은 이것이 양국 간 문화충툴로 발전하지 않도록 합당한 

규명용수립'f는 것이 멸요하다 

lV 경쩨 통상 영역에서의 규범 및 가치관 충돌 

한 중관겨에서가장큰발전율보인분야는정제 흉상이다그런데 2001년중국이세 

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이후한 중이 경제 흉상문제를주로국제기구나쩨도를용 

혜 해결하연서 양국 간의 직정적인 규엉 충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이런 연에서 

이 영역에서의 규엉 충툴은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왼다 안약 이 영역에서 양 

국 간에 규엉 강퉁이 발생한다연 그것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발전모델 경쟁과 새로운 국제 

경제규엉 형성을 울러싼 경쟁이 될 가능성이 었다 

1 일전모일경쟁 

중국은 ‘중국모델- 또는 -에이정 컨센서스-의 확산을 흥해 중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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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이 아니라 쩨3세계에 새로운 발전모헬올 제시한 ‘모엉국7f(선진국r라는 이미지툴 

안을려고 노력하고 있다(전생흥 2oo8;it찢!Jt !Ii$\:윷， 2007; H 2009; l!11永年 20 1이 중 

국모델의 확산은 주로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연서 경제적으로 악후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제3세계 국가률 옥표로 한다 지난 1 0여 년 통안 중국은 실제로 πA 

체결，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경제협력 강화둥을흥해 중국모엘올확산시커기 위해 많 

은 노력을 기울였고， 최근에 그런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툴 제3세계 지역 

에서 중국의 지위가 농아지고 영향력이 전에 비해 크게 강화왼 것은 이툴 잘보여준다 

이에 비해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한 ‘한국식 발전모델i을 제3세계 

국가에 확산시킨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이영박 쟁부의 ‘신아시아 구상”에 따 

르면， 한국은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πA 제철， ODA 확대， 경제협력 강화 응을 용해 한 

국식 발전모텔을 적극 확산시킨다는 방침을 제기하고 추진 중에 있다(기획재정부 2009) 

이를 위해， 한국은 2009년 6월 한국 아세안 특별정상회당을 셰주도어 서 개최했다 여기 

서 한국은 아세안과의 투자 협정 서영올 용한 FTA 제철 완료， 2015년까지 교역량 1 ，500억 

불 확대 퉁을 합의했대겁기수 2009; 유영환 2009) 그밖에도 한국은 아세안의 녹색성장 

(green growth)을 지원하기 위해 |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방침올 절정했다 

발전모델 확산응 한 중 모두의 소프트 따워 전략의 일환으로 향후에도 OJ국의 노력은 

지속틸 것이다 각국의 발전모웰을 아시아의 발전모델로 확립하는 것은 자국에 유리한 규 

엉올역내국가에확산시키는것으로큰의의가있다 이를흉혜한 중은아시아지역에서 

자국에 우효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이것이 아시아 외교의 성공 여부에 일정한 영향 

윷 미징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경쟁은 양국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사안이 아니기 

때운에， 한 충 간에 심각한갈풍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애우 쩍다고 딴단된다 

2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영성과 ‘G-20’ 

2008년 하반기 미국방 금융위기의 확산 이후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형성에 대한논의가 

세계척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9년 4월 져 2차 G-20 런던 회의와 동년 9월 제3차 G-20 며 

즈벼그 회의는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장정적인 합의을 보여준다(London Summit 

2009; G-20 2이)9) 

새로운 국제경제 규범의 형성 과정에서 중국은 커다란 영향력을 알휘하고 있다 예률 을 

어， 두 차혜에 걸친 2009년의 G-20 회의 결과를 보연 국제금융체제의 개혁， 보호주의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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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지원 확대 풍 중국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되었다 또한 세제는 중 

국의 이런 중대된 역할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지만수 201이 반연， 한국은 제2차 G-20 런 

던회의에서 호댁의 입장올 상당히 반영한 ‘숭리국-이랴고 주장한다(신제윤 2009) 특히， 

20 1 0년 11월 제5차 G-20 서윷회의을 준비하연서 독자적 의제 설정 등을 흥해 한국의 입장 

을제시 및관철할수있는기회블얻었다고온다 

향후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의 형생 노력， 특히 G-20 회의릎 둘러싸고 개발도상국의 대변 

인을 자임."는 중국과，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가교 역할융 자입하는 한국 간에는 일정 

한대립과잘둥이 발생활가놓성이 있다 충국은병원최대 개도국)과실제(잠재적 세계강 

대국)의 괴리에서 오는 딜레마 때문에 G-8 가입을 거부하고 G-20을 중시하는 방칭을 고수 

하고 있다 또한 G-20 회의를 흥해 중국은 발언권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잊 유럽 

(E미과 대둥한 -규칙제정자끼(rule-mak야)로 부상한다는 목표을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다 

한국은 제5차 G-20 서울회의 개최블 -연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발전하는 도약대로 간주 

하고， 이를 흥해 국제질서의 연입자 및 규척춘수자에서 국제질서 형성자 및 규최제정자로 

발전한다는 방칭융 천영했다(윤덕룡 오숭환 2009; 신호균 2009) 

그런데 새로운 경제규범 형성과 관련된 한 중 간의 갈등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올 것이 

다 세계각택의논의를흥해새로운규엉이형성될것으로，양국간에이문제툴놓고일대 

일로 직겁 충돌항 가능성이 낮기 때운이다 반대로 한 중의 노력에 따라서는 공동의 목표 

달성올 위해 협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중은 수출의존도가 높아 경제발전을 위해서 

는 자유무역이 필요하고， 그래서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수립을 논의할 때 공웅으로 자유 

무역올 용호할수 있다〈지안수 2010). 

V. 절론: 한국의 대웅 

한 충 간 교류가 확대되고 주제가 다양혜지연서 다양한 영역에서 갈풍과 충돌이 발생 

항가능성이높아졌다 규엉및가지관의대립과충돌은그중의하나이다 한 중간올바 

른 규범 형성은 양국관계의 안정척 발전율 위해 애우 일요하다 이를 용해 한 중은 $댁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갈둥을 출이거나 해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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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노혁이옐요하다시 

우엇보다 한 중 간의 규염 문채용 바라보는 융바른 관정올 수립혜야 한다 한마디로， 

양국간융바른규엉 형성은장기적인판갱에서 갱부와민간의 다양한주체가국내외의 다 

양한 영역에 걸쳐 지속척인 노핵융 용해서안 정진적이고 부분적으로 달성펀 수 있는 매우 

어려운 과셰이다 우선， 한 중 간 상바흔 규엉 형성과 이플 흉한 양국관계의 안정적 발전 

은 오핸 시간과 많은 노력이 영요한 장기객인 과제이다 한 충은 서로 다른 갱치 정쩨 쩨 

재와 이업융 갖고 있고， 여기서 형성왼 규엉과 가치관의 차이는 단기간 내에 혜소될 수 없 

기때문이다또한，한 중간융"f를큐법형성은정쳐 경제 사회 문화둥전분야에걸 

친 애우 포팔썩이고 복잡한 과쩨이다 따라서 한 두 번의 노력으로 달성원 수 었다 특히 

역사해석 둥 흑갱 사안은 양국 간 잡퉁 ’해절-이 아니라 갈퉁 -관리-가 갱책 목요가 되어야 

한다 이 영역의 갈퉁은 혜절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악으로， 한 중 간 큐엉 앵성은 양국 

간의 과셰이연서 동시에 지역적 세제적 과제로서， 양국의 일대일 대용안으로는 달성될 

수없다 

다옹으로， 가장 기온적인 과째는 충요한 몇 가지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대(11) 중국 

외교방칭용 수렵하고 이용 일관외재 실천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민주 인권 법치와 같 

은 보연가치의 실현이 한국의 외교육g가 원 수 있는가를 결정혜야 한다 한 중 간 국력 

및 국저|지위의 차이， 욱한문제 해결옵 위한 중국 협조의 휠요성， 한국의 대 중국 정제의 

촌 심화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합 때， 이것이 한국의 외교목표가 되기는 생지 않다 중국이 

보면가치의 수용올 거부할 것이 분명하고， 01현 경우 한국이 충국에 행사함 수 었는 수단 

(leverag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중국이 t댁에 각종 수단융 행사항 정우 한국의 

국익은 크게 손상월 수 있다 

한 충판계의 현실이 。l렇다연 한국이 충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가치외교융 실시하는 것 

은 타당하지 않다 대신 한국은 한 충 협력올 용혜 양국 간에 융바흔 규엉이 형성되도록 

지속객으로 노력해야한다 중국에 비혜 국력의 영세에 있는 한국에게는 규엉을용한 운제 

해절이 힘(power)에 의한 문제 해결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한 중 간에 규엉 충 

흘이 발생항 경우를 대비하는 자셔 가 웹요하다 한국은 정부 기엉 인간단체 둥 다양한 

주쩨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여 다양한충위 및 영역에 따랴 선별책으로 규엉 문제를 제 

기하고추진해야한다는것이다 이용영역과주제영로셰분빼서 살여보자 

” 갱'1 외교 영역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한국의 얘용은이장규 외(2아)9)융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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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저， 민주주의와 인권 규멍은， 탈북자 문제 등 정부 간의 해결이 필요한 사안율 제외하 

고는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직접 문제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옷하다 실현 가 

능성이 낮고 양국 간에 블띨요한 갈동안 일으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 

는 민간 자원에서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오싹 정부 차원에서 제기해야 할 경우에 

도 가급잭 지역적 및 세껴 적 차원어 서 국제기구 풍을 흥해 간정적으로 제기핸 것이 적절 

하다 이렇거l 해야만국가적 차원에서 일대일로 셰기했을 경우 발생할 가놓성이 있는 충올 

과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법지 규범의 경우에는 양국의 주권 및 국인의 이해가 걸린 사안으로서， 양국 정부가 협 

력해야 'Hõ 영역이다 특히 이 문제는 한국 갱부가 주도적으로 제기힐 필요가 있다 중국 
에많은한국교민이있을원안아니라한국에도많은중국인이 있기 때운이다 이정우한 

국은 국제규엄에 근거하여 타당하고 생득력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중국에 제기하고， 중국 

이 이를 수용하도록 측구해야 한다 또한 양국 간 협의를 용해 결정된 사항에 대혜서는 중 

국의 실챙율 요구할 뿐만 아니라 한국도 적극 싱행해야 한다 특히 재충 한국기업의 ‘일당 

행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무조건 비호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정부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우당한 권리 칭해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 항의해야 하지만， 한국기업 

의 탈엉 및 올엉행위까지 감싸줄 수는 없다 

동아시아공풍제 건설과관련왼 지역주의 규범 형성은 한국의 정부 기엉 인간 모두가 

적극 나서서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는 분야이다 또한 이 문제는 한 중 간 국가적 

차원의 협력(예용 을어， 한 충 FTA의 추진)과 지역적 차원의 협혁(예융 툴어， 한 충 일 

갱상회담과 아세'1.1+한 충 일 내에서의 협력) 모두를 통시에 추진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 

경우에도 한국은 국익 증진과 아시아 지역의 번영 및 발전율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타당 

한대안을마련하고이를관련국가에적극설득하려는노력을경주해야한다 아시아지역 

주의 말전융 위해 중 일이 주도권 경쟁올 얼이고 있는 현실융 고려힐 때， 노력 여하에 따 

라서는한국이 지역주의 규범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올 당당할수도 있다 

역사해석과 대중문화 퉁 사회 문화 영역에서는 신중하연서도 적극적인 양연적인 대웅 

자세가 중요하다 우선， 한 중 양국 간에 ·민간주도， 갱부지원· 방식의 문제해결 구도흘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이 영역에서는 가급적 OJ국 정부가 직정적으로 대 

립하는 것올 띠해야 한다 이혈 경우 사회 문화 현안이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 

이다 대신인간이주도적으로나서야한다 예를틀어，한 충학계가공통연구를흥해바 

람직한 역사해석 규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양국 정부가 이플 지원하는 방식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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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국의 학술단체와 문화단체가 한 중 O.}국의 바랍직한 문화교류와 소용을 위해 협의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도 있다 이처렁 ‘민간주도， 정부지원‘ 방식으로 바랍직한 

규법을 형성하고 이를 흉해 갈퉁과 충돌올 해결하려는 노력이 요청왼다 

경제 흉상 영역에서는 지역적 및 세계적 차원에서 이미 수립된 국제규엄을 적용하는 것 

이타당하다 새로운국제금융질서형성올위한 G-20 회의에서도한 중간국가적차원의 

협력과 함께 지역척 및 세계적 차원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연， 한국식 

발전모엘올 아시아 지역에 확산시키기 위해 중국과 갱쟁하는 정책은 실효성이 척다고 판 

단왼다 대규모 경제 원죠를 통반한 중국의 공세에 의혜 아세안 국가 대부분은 중국모델 

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식의 경쟁은 중국의 불멸요한 오혜를 초래할 뿐이 

다 

한연， 이상에서 말한 방칭과 정책올 추진하기 위해서는 언저 한국의 준비가 있어야 한 

다 예를 들어， 정권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중국 문제를 논의하고 협의힐 수 

있는구조틀정부 재계 학계 언론계가합용으로구축해야한다 이런논의구조는영역 

에 따라 복수로 만을 수도 있고， 성격상 느슨한 협의제로 운영될 수도 었다 이를 풍해 중 

국 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융하여 홍일되고 일관왼 방침을 안틀고， 이률 각 주제들이 장기 

적으로추진항수있도록해야한다 특히 중국의 급속한부상에 비해이툴연구합수있는 

인적 율적 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용합적인 논의 구조의 구축 

과운영은애우띨요하다 

또한 한 중 양국의 공동 노력도 있어야 한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인간의 합통 

협의기제(소위 ‘ 1.5 트핵·과 "2 트핵’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 한 중 간에는 ·고위 

급전략대화"(차관급으로 연 l회 개최 ， 2008년 12월 베이정에서 제 l차 회의 개최)라는 정 

부 간 협의채널 이외에， ‘한 중전문가 공동연구위원회"(2009년 4월에 |자 회의를 개최하 

고 2010년 4월에 3차 회의를 개최한 。l후합동보고서 제출， 제2기 위원회 충벙 합의1，"한 

충전략세미나"(한국의 신아시아연구소와 충국의 개혁개방포럽(&~뼈放3뼈) 간에 2009 

년 1 1옐에 제1차 회의 개최)， ‘한 중미래포렁"(한국국제교류재단과 중국인민외교학회가 

1994년부터 개최) 풍 때우 많은 공식 비공식 민간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현 단계 

에서 판단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않은 모임이 단순한 만냥으로 끝나지 않도록 

내실융 기하는 것이다 즉， 한 중 ζ에 중요한 사안올 논의하고 여기서 혐의왼 내용을 정 

부와 맨간에 확산시켜 이를 상효 준수하도록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런 협의기 

제를정혜화하고쳐계화하려는노력도멸요하다 특히 현재판정에서볼때한 중언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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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제도화된 협의기쩨플 마연하고 운영하는 것이 띨요하다 최근에 발생한 ‘문화논쟁­

과 양국 간의 불일요한 오해는 상당수 양국 언론매체， 욕히 인터넷 매체의 부정확한 보도 

를홍혜 확대 재생산된 연이 않기 때문이다 

장기적이끄지속객인한 중인간교류의확대도중요하다 예를들어，한 중은챙소년， 

대학생， 정제 재계의 이래 지도자 둥이 안정적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더욱 않이 만틀고 운영해야 한다 이륭 위해서는 중 일 간의 교류 경힘을 쩍극 장고항 수 

있고，필요할경우이를한 중교류에서한 중 일교류로확대시킬수있다 이경우유 

럽연합(EU) 국가들의교류경험은좋은참고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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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Sino-South Korean Relations 

and Nonn Conflicts 

Young Nam Cho I 않αj Na얘냉"'"'얘rSiIY 

Th is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norm conftict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Since 

the nonnalization of diplomatic tie in 1992, Sino-Soulh Korean relationship has s미 endidly 

developcd in various areas. However, thc possibi 1i ty that conf1 icts between the IwO 

counlries takes place has simultan∞usly increased, and nonn conAict is onc of the most 

serious areas. At presεnt ， South Korea and China witness nonn conflicts conceming SQme 

iS5UCS, including democracy and human rights, rute of law, historical d isp미잉， diffusion of 

mass culture, and developmental models. South Korea and China need 10 make their efforts 

preventing norm differences from detcriorating into norm confli cts for morc stable and 

consistent development of thcir rclations in the futurc 

Keywords: Sino-South Korean relations, noπ1 conftict, 50ft power, historical disp비 es， 

Korean wave 




